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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계 학술대회의 이모저모
제48회 한국진공학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윤완수

이번 동계 학술대회는 48회 째를 맞이하는 한국진공

학회의 정기학술대회로서, 강원도 횡성의 웰리힐리파크

에서 2월 9일에서 11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여섯 개의 

분과 중 세 개의 분과는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총회초청 및 분과초청 강연을 포함하여 총 450편의 학

술발표가 있었다. 

첫날은 매번 학술대회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진

공기술 강좌가 종일토록 진행되어 진공기술의 기초와 

응용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으며, 이날 오후에는 과학논문 작성 및 연구윤리에 대

한 강연이 준비되어 학술행사장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

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오후에

는 내년도 진공학회의 큰 행사로 준비 중인 IVC-20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업체 심의절차도 진행되어, 세계 최

대의 진공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학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학회는 예년과 달리 첫날 저녁부

터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학

술대회 첫째 날의 느슨함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토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에 일조하였

다.  

둘째 날은 가장 바쁜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공학회 

여섯 개 분과의 심포지엄과 발표회, 점심시간 직전과 저

녁시간 전에는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님과 (주)제4기

한국의 박남선 연구소장님의 총회초청강연, 성균관대학

교 염근영 교수님의 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첫날에 이어 

진행되는 포스터 발표, 그리고, 모든 발표일정 이후의 

총회 및 간친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어, 부지런한 회원들의 바쁜 하루가 바로 둘째 날이었

[Fig. 1]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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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한 반도체 및 박막 분과, 표면 

및 계면과학 분과, 그리고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 분과

는 다른 분과에 비해 훨씬 더 바쁜 하루를 보냈으며, 두 

개의 총회 초청 강연은 각각 암 치료에 있어서 나노소재 

활용에 대한 빼어난 연구와 진공 산업과 진공학회의 긴

밀한 협력관계 형성에 대해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

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수상기념 강연에서는 원자층 식

각기술이라는 분야를 리드해가고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훌륭한 연구자의 모범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총회 및 간친회 장소에서는 학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게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와 함께, 수상기념 강연을 하신 성

균관대학교 염근영 교수님께 학술상이 수여되었고, 강

원대학교 류미이 교수님께는 논문상이, (주)ATS엔지니

어링에는 진공기술상이, 연세대학교 박승종 회원에게는 

젊은진공과학자상이, 그리고, 지난 발표회에서 우수한 

포스터를 발표한 회원들에게는 으뜸포스터상이 각각 수

여되었다.

  학술발표회는 셋째 날 오전에도 분과 발표회와 점심

시간 이후의 포스터 발표회를 포함하여 열띠게 진행되

었으며, 참가한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교류의 기억

을 남기고 마무리 되었다. 이번 행사는 새로이 출범한 

13대 임원진이 운영한 첫 번째 학술대회로서, 내년에 있

을 커다란 국제행사 준비의 시점이 되기도 하는 뜻 깊은 

행사였으며, 다음번 제49회 하계학술대회는 8월 24일

부터 26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ig. 3] 으뜸포스터 수상자들. 왼쪽에서 다섯 번째는 한국진공학회 강희재 회장

[Fig. 2] 나노소재를 이용한 암치료 연구를 소개하는 김영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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